미야베 곤들매기

이것은 시카리베쓰호입니다. 이곳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시카리베쓰호에는 미야베 곤들매기가 살고 있습니다. 시카리베쓰호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미야베 곤들매기는 곤들매기의 아종으로 곤들매기의 일종입니다. 연어와 송어의 친척입니다. 몸길이는 약 40c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곤들매기와 미야베 곤들매기 모두 ‘새파’가 있습니다. ‘새파’를 통해 아가미로 호흡할 때 플랑크톤을 걸러낼 수 있는데, 미야베 곤들매기는 보통 곤들매기보다 더 많은 ‘새파’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미야베 곤들매기의 독특한 진화는 환경의 번화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는 시카리베쓰호의 형성 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리베쓰호는 수백만 년에 걸쳐 반복된 분화와 화산 활동의 부산물입니다.

화산 활동은 현재 시카리베쓰호가 위치한 곳의 북동쪽에서 6,500만 년 전부터 180만 년 전까지의 제3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화산 사건은 기타페토우토루산과 미나미페토우토루산이 위치한 시카리베쓰호의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화산들은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일부로 약 30만 년간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화산 현상은 6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시카리베쓰호의 남쪽과 남동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몇 개의 종상화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종상화산들도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일부이며, 시카오이초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랜 화산 활동의 역사 속에서 시카리베쓰 지역 주위를 산들이 부분적으로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흐르는 강이 서서히 막히면서 시카리베쓰호가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시카리베쓰호 남서쪽에 큰 계곡이 생겼습니다. 시카리베쓰호의 물이 이 계곡을 흐르기 시작했고, 출구 근처에 낙차가 10m 정도인 폭포가 생겼습니다.

시카리베쓰호의 이런 형성 과정은 강에 서식하던 곤들매기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곤들매기는 시카리베쓰호에 갇혔고 폭포 때문에 하류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곤들매기는 해발고도가 높고 먹이원이 한정적이라는 혹독한 새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플랑크톤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먹이원 중 하나였으며, 곤들매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플랑크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곤들매기는 수만 년에 걸쳐 시카리베쓰호의 플랑크톤을 보다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 ‘새파’를 늘린 것입니다. 

홋카이도의 곤들매기는 21~22개의 ‘새파’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카리베쓰호에서 진화한 미야베 곤들매기에게는 더 많은 26개의 ‘새파’가 있습니다. 

미야베 곤들매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최근 100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혼슈에서 온 일본인이 홋카이도를 개발하며 그와 더불어 생겨난 것입니다. 

시카오이초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시카리베쓰호에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미야베 곤들매기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은 무지개송어와 송어 등 비(非) 재래종을 시카리베쓰호에 들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한정되어 있던 먹이원을 둘러싼 경쟁이 야기되었고 먹이원이 적어진 미야베 곤들매기의 몸길이는 약 100년 사이에 약 70cm에서 40cm 정도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포획은 지금도 미야베 곤들매기에게는 큰 위협으로, 미야베 곤들매기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한 양식 계획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위협은 시그널 가재에 의한 것입니다. 시그널 가재는 일본 전역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침입종입니다.

미야베 곤들매기는 시카리베쓰 화산군의 계속적인 화산 활동을 상징하는 종입니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 활동과 주의 깊은 감시가 중요합니다.
